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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인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정치적 논쟁

의 주제들이 다른 시대에는 경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70, 80년대 격렬한 논쟁이 

되었던 국가의 역할 같은 주제들은 1990, 2000년대에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자본주의가 승리했기 때문이라고도 해설 할 수 있다. 노동당 대변인조차 ‘사람들이 더러

운 부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향후 노동당이 집권한다 해도, 부의 획

득을 위한 사회 시스템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관한 논쟁이 줄어들었다고 보일지라도,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좌파적 모습을 보여준 2017년의 노동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본주의

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우리는 1037명의 영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영국 경제 문제 해결을 위

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민간 기업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27%가 동의하였고, 21%가 반대

하였고, 39%가 중립을, 13%가 모름을 선택하였다. 

 

사람들은 개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다르게 응답한다. 

 

상당한 수준의 세대간 차이도 나타났다. 18-24세 중 15%만 민간 기업을 지지하였는데 

반해, 65세 이상에서는 36%가 지지한다고 응답하였다. 1992년에 실시된 같은 질문에 관

한 조사에서는, 전 연령층의 36%가 지지한다고 응답하였었다. 

 

젊은 세대가 자본주의 개념을 혐오하는 것 대신, 좌파적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을 어떻

게 설명 할 수 있을까? ‘일반적 노동자들은 국부 중 공정한 몫을 받는다’와 ‘부자와 빈자

의 법이 다르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세대격차가 더 줄어들었다. 이것은 젊은 세대가 



통념만큼 좌파적이지는 않다는 것과 자유 시장 경제 개념이 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것은 제레미 코빈에 대한 보수당의 공격이 왜 신진 학자들이 노동당으로 가는 것을 막

지 못했는지 설명해줄 수 있다. 이것은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 

 

좌파적 사고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가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일반 노동자들은 

국부 중 공정한 몫을 받는다’는 주장에 61%가 동의하지 않았고, ‘부자와 빈자의 법이 다

르다’는 주장에 64%가 동의하였다. 이것은, 영국인들이 경제 현실에 회의적이라는 다른 

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물론, 이것은 보수 정당의 3연임을 막지 못했다. 자유 시장 주의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대

중의 인식이 반드시 선거의 지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신뢰와 능력에 대한 인

정 역시 중요하다. 

 

자유 지상주의자들이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대중의 무관심이다. 수십 년 동안, 경제에 

관한 논쟁은 시장의 자유도, 정부 개입 여부, 규제의 정도와 같은 주제로 제한되었다. 

 

최근까지, 자본주의 시스템과 그렇지 않은 시스템의 극명한 차이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대중의 태도 역시 이를 반영한다. 

 

다시 말해, 자유 시장 주의자들은 논쟁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유 기업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

의 지지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선호하는 경제 체제의 미덕을 언급하며 급진적 변화에 대해 논박하는 것 

보다, 현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의 변화에 대해 논박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본주의를 작동시킬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 옹호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what-having-a-baby-has-taught-me-about-gdp/를 번역

한 내용입니다. 

 

번역 : 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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